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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2021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평가를 위한 세션 개최

□ 이민정책연구원은 8.12(목) 한국이민정책학회와 공동개최하는 2021

하계학술대회에 “제3차 외국인정책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세션을 개최하였다.

❍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민정책연구원 세션에서는 이민정책과 관련한 

학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실무활동가 등이 다양하게 참가하여 

2018~2022년에 걸쳐 수행되고 있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집행사항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한계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 이번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이민정책연구원 세션에서는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의 사회로 3개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주제로는 건양사이버대학교 박미정 교수가 “인권, 문화

다양성, 난민을 중점적으로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두 번째로는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의 “인권과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제4차 외국인정책 방향”, 그리고 마지막



으로 박서연 이민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의 “난민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 토론에 참가한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문화다양성

위원회 위원장), 하용국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이창원 이민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이민자를 둘러싼 환경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국외 선발이민국가들의 사례 벤치마킹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이민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

하였다.

□ 이민정책연구원은 이 외에도 “증거기반 이민정책을 위한 방향”

으로서 이민자․외국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의 설치 필요성과 구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주제발표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를 통해 데이터기반의 정책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한국이민정책학회의 연구원세션이

체류외국인 250만 명 시대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인구의 ‘데드

크로스’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이번 이민정책연구원 세션이 제 3차

외국인정책의 성과평가 뿐만 아니라, 제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 전문가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 이민정책연구원의 세션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며, 다음의 온라인 

링크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 이민정책연구원 세션 온라인 링크: :

https://us02web.zoom.us/j/3032958650?pwd=aEhCaEI4VktoMDhkVnptU243V0ErZz09


